
날이 몹시 차군요.내가 사는 이곳은 서울보다 한 2-3도 낮은데다 추우니까 내린 눈이 잘

안녹아서 매일 눈치우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합니다.지금도 강아지를 데리고 발목까지 빠지

는 눈을 밟으며 뒷산을 올랐다가 돌아와서 또 눈을 치웠습니다.내일은 차를 움직여야하는데

집앞 언덕길이 아직도 좀 위험해서…..지난 18일 눈이 펑펑 내리는 언덕길을 내려가다가 차

가 대책없이 미끄러져 내리는 어질어질한 경험을 다시는 하고싶지 않아서 부지런히 눈을 치

워댑니다. 

세미나도 끝나고, 세미나를 두고 반이정 홈피에서 오가던 논쟁도 끝나고 작품도 철수하고….

이제 남은건? 그러치요 . 엠티지요. 2월 초 쯤으로 함 추진해 보세요. 

전시에 대한 관객의 비판 중에 전시장 구성이 산만하다, 써바이벌이란 주제에 개개인이 얼

마나 깊이 천착했는지 모르겠다, 쎈 주제에 의해 개개인이 가려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

던 것 같습니다. 산만한 전시구성이란 비판에 대해선 조감독이 적절한 답을 했었던것 같고, 

써바이벌이란 주제에 개개인이 얼마나 천착했는지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고…(써바이벌이

란 주제를 개인이 자신의 작업 ‘내부’에서 풀어가려는 사람이 있었는가하면 전시의 컨셉에

맞춰 자신의 작업을 재배치함으로써 ‘외부’에서 풀려는 시도를 한 사람도 있었다고 감독은

봅니다. 예컨대 이은미와 문정혜의 작업의 경우….) 감독은 쎈 기획에 의해 개개인의 작업이

가려졌다는데에 한마디 코멘트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이 써바이벌 게임전은 ‘공공미술’ 이라고 감독은 봅니다. 우리는 ‘졸업전시’라는

‘공공적’ 주제를 내걸고 쟁점화 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았던가요? 아시다시

피 공공미술은 개개인의 독창적 개성의 표현보다는 공공적 문맥에 얼마나 충실히 복무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졸업전시라고하는 우리 미술의 한 현상’을 공공적인 문제

로 삼고 나온 전시인 이상 전시의 내용이 얼마나 그 문제를 잘 드러내고있는가에 초점을 맞

추어야지 개개인이 얼마나 독특하게 미술적 완성도를 성취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

다는 겁니다. 감독은 ‘주제에 의해 개인이 가려졌다’는 비판을, ‘주제에 복무하느라 개인의

독특한 개성의 표현이 빛나는 작품을 찾아볼수 없었다’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반론을

해보는겁니다. 이번 전시에서 개개인은 어느 의미에선 자신을 ‘죽이고’ 참여했다고 감독은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를 값지게 봅니다. 사실 4년을 결산하는 졸업전에서 자신을 죽

이고 주제에 복무하는 작업을 한다는건 그리 쉬운일이 아니지요. 

런던 근교의 한 계획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유명한 곳이고

많은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라더군요. 그곳에서 감독은 공공미술 한점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어느 숲속의 공터에 시멘트로 발라만든, 무슨 짐승을 표현한게 틀림없으나 뭔지는 잘 모르

겠는 조각품이 놓여있더군요.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곳 공사장 인부들이 한가한 시간에

만든 조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운주사의 돌부처들처럼 ‘졸박(拙朴)’하기 짝이 없는 것

이었습니다.  그것이 갖는 공공적 의미를 예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비판 한다는 것

은 얼마나 촛점이 안맞는 것입니까? 이번전시에 대한 비판중 일부가 비유컨대는 이렇다는

겁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우리의 전시는 ‘졸업전’이라는 공공적인 주제를 쟁점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고로 우리의 전시는 성공이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공공미술에 함 관심을 가져봄이 어떨지? 미술인 회의 가입해서 공공

미술 분과에 들어가면 공부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며칠더 추울꺼라고 하네요. 찬바람 쌩~~~~~~ 감독의 핸폰, 메일 박스도 찬바람 쌔앵

~~~~ 냉장고.  음…추워….


